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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게 되며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산업이 주
목받는 헬스케어 산업의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걸림돌에 가로막혀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있어 아직까지 불법인 상황이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경우, 원격의료 산업이 정부주도 아래 최근 급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와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산업이며,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이를 조망한다. 수요 조건, 혁신주체, 네트워크 등 일곱 가지 세부 부문에 대해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을 분석한 
결과 수요 견인효과에 대한 적절한 기회의 포착, 경제주체의 적절한 소통과 융합, 기술-제품-서비스의 다자간 
네트워크 플로우의 확립 등이 주요한 성공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시행되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흐름에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과 
둘째, 둘째, 디지털 첨단의료를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원격의료∣산업혁신체제∣헬스케어∣4차산업혁명∣ 

Abstract

Recently, the untact healthcare industry due to COVID-19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nd the 
telemedicine industry based on medical information has become a field of the healthcare industry 
receiving attention. However, in Korea, due to obstacles in the legal system, telemedicine is still illegal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the case of neighboring China, the reality is the opposite of the recent 
rapid growth of the telemedicine industr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looks at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ustrial innovation system on the grounds that telemedicine is an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y needs to be chang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Chinese telemedicine industries. As a result of analyzing China's telemedicine industry on the seven 
sub-divisions of demand conditions, innovators, networks et al., Such as seizing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demand driving effects and appropriate communication between economic actors were 
identified as major success factors. This researcher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conforms to the current digital New Deal policy flow, and conducts a demand survey on the change 
in demand for medical servic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ntact Era. For the introduction, 
a plan to conduct a demand survey for the public and second, second, a plan to grow and intensively 
foster digital high-tech medical care as a new industr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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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보건과 의료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까지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으나,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격의료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
는 상황이다. 한편, 다양한 세계 각지 국가 중 이웃나라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
되기 시작하자, 국무원은 <후베이 지역 전염병 상환관
리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대응책을 제시했다.1 

주요 골자는 원격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
자가 원격진료를 즉각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문진
일점통(问诊一点通)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 외에
도, 중국중의과학원과 베이징중의약대학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중의약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후베이 지
역 환자들에게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중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오래 전부터 원격진료
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1999년 <원격의료회진 관리 강
화에 관한 통지>를 통한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었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진 의료진만이 원격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시초였다. 중국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중국의 원격진료 시장의 규모는 약 61.5억 위안
(한화 1.03조 원)수준으로 전년 비 51%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약 230억 위안(3.85조 원)의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1]. 

한국의 현재 원격의료시장이 법적 논의에 머물러 있
는 데 비해 중국의 원격진료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원격진료가 2009년부터 본격화 되어진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해졌기 때
문이다. 이후에도 2010년 <원격회진시스템 건설항목관
리방안>, <원격회진시스템 건설항목기술방안>, 2011년
에는 <2011년 원격회진시스템 건설항목실시에 관한 

1 http://shendaifu.info/archives/715 참조.
2 http://health.cnr.cn/jkgdxw/20200227/t20200227_5249

93661.shtml 참조.

통지> 등을 발표하여 원격진료에 필요한 기초적 기준을 
마련했다[2].

이와 같은 정부의 원격진료 관련 의료시스템의 개혁 
외에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로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던 잠재적인 경쟁우위 산업의 발굴에 
힘써왔으며 다분야간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부문별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산업혁신체제(SIS: 
Sectorial Innovation System)’의 적극적 활용으로 
그들의 원격의료산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식기반 경제 속에서는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존의 특정 산업조직 혹은 특화된 기술 분야 안
에서만 국한됐던 단위기술을 다분야간 융합의 혁신과
정을 통해 새로운 특성의 기술 혹은 제품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계열에서는 정보기술 및 생명
과 관련된 기술이 접목된 바이오인포메틱스
(Bioinformatics)의 사례가 대표적이며[3] 본 연구에
서 다룰 의료학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원격의료
(Telemedicine) 또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있어 기술융합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원격진료 
산업이 산업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성공요소를 
지녀 발전해 왔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이 한국의 원격의료시장보다 발전적인 이유를 산
업혁신체제의 관점으로 분석함을 통하여, 중국의 입장
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타 산업 군으로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 산업혁신체제적 성공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를 모티프로 활용하여 혁
신을 이끄는 동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원격의료산업을 산업
별 혁신체제 관점을 통해 분석해 국내 원격의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원격의료산업 분야의 
현재 중국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을 통해 중국 원격의료와 관련된 실증적 검토를 
수행했다. 또한 산업혁신체제 모델을 활용한 다각도 분
석을 통해 그들의 원격의료 산업 경쟁력 요소를 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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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의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업혁신체제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산업체제(Sectoral 
systems)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 있다. 하지
만 이들의 접근은 산업체제를 기업 차원에서의 기업들
의 시장 진입과 집중도, 전략적인 행동의 유형에 따라
서 산업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4]. 최
근 이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산업들이 가지
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특징, 산업 내 활동하는 이종의 
촉진자(Heterogeneous agents);-기업과 비기업 조직
-간의 역할 분석 혹은 관계 분석과, 산업들이 가지는 고
유한 역동성 혹은 변이(Transformation)에 관련된 실
증적인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혁신체제를 다룬 연구들은 위와 같이 산업의 구
조와 경계, 산업 변이, 학습의 과정,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산업체제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의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는 슘페터 Mark Ⅰ과 Mark Ⅱ, 그리고 새로운 집
단(New cluster)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산업혁신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류재호 외(2019)는 한국 환
경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혁신체제를 분석
하였다[5]. 이들은 산업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네 가지로 한정하여 제도, 네트워크, 시장 수요, 기술로 
규정하고 이들이 현재 한국 환경기업들의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 등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을 위해, 설문조사와 산업혁
신체제의 네 가지 요소가 혁신 실현에 미친 영향을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환경기
업의 제품혁신 실현에 있어 시장 수요와 기술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
신 등의 실현에는 제도와 네트워크, 기술 등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시장 수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혁신의 시행에는 산업혁신체제의 네 가지 
요소인 제도와 네트워크, 시장 수요, 기술 등이 모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한국의 환경기업에 
있어 산업혁신체제의 구성요소 중 제도와 네트워크를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과 산업혁신체제의 구
성 요소를 네 가지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특정 기업
군에 대해 이를 혁신 실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윤가혜와 이종훈(2017)은 산업혁신체제 접근법을 통
해서 공공 에너지기술의 혁신 전략을 탐색적으로 연구
하였다[6]. 이들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는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발맞추기 위
한 정부의 플랫폼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산업혁신체제적 접근법이 공공 부문 에너지 
R&D 사업의 전략 설정에 있어 유용한 도구임을 밝히
며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산업혁신체제적 접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임을 시사했다. 

이들의 관점은 앞선 연구와의 관점이 다른데, 앞선 
연구에서는 산업혁신체제를 구성하는 큰 요소를 유형
적인 요소로 나눈 반면, 이들의 연구는 산업혁신체제의 
움직이는 시행 주체로서의 정부와 공기업에 주목했다
는 점이다. 상기 두 연구의 종합적인 비교로 시사되는 
바, 산업혁신체제적 접근법은 운영 주체에 한정되거나 
관련 구성 요소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 
가능하며 이를 적용하는 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조현석(2013)은 한국과 일본의 생명공학 분야
에서 산업혁신체제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7]. 산
업혁신체제의 이론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생명공학산업을 비교 분석
했는데, 산업혁신체제의 관점을 한 산업부문에 있어 기
술적인 특성 및 산업구조와 제도적인 환경 등 관리구조
의 모형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조응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특히 산업부문의 분석적인 시각과 국가혁신
체제적 시각을 통합해 산업혁신체제의 이론적인 틀을 
고안하여 적용했다. 정책 및 정책조정체제와 과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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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제, 전문기업의 활동기제의 세 관점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각국의 현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결
과적으로 정부주도의 시장형성 유형의 산업체제와 정
부주도의 시장 적응형 유형의 산업혁신체제로 나누어 
시장을 기점으로 이를 형성하는지, 적응하는지가 관건
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김진용과 정재용(2003)은 특허 분석을 활용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이하 ICT) 산업혁신체제의 역동성을 살
펴보는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산업혁신체제 연구를 수
행했다[8]. 최근 ICT 기술의 변화양상을 주안점으로 두
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변화에 주목하여 역동성
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특허 데이터인 USPTO를 중심
으로 산업을 구성 및 정의하는 기초적 구성체(Basic 
elements)를 정량적으로 측정했는데, 지난 30여 년 동
안 ICT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적인 체제, 기술 간의 
핵심적인 연결과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종의 촉진자
의 혁신패턴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ICT 전체적
인 산업에 걸쳐서 슘페터의 혁신패턴이 Mark 1에서 
Mark 2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
다. 그들은 무엇보다 산업혁신체제를 정량적으로 이론
화하여 측정했다는 점에 정성적인 연구 를 정량적으로 
수행했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보이며 산업혁신체제
의 성과 또한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점은 산업
혁신체제 또한 타국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시뮬레이션 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게 한다.

또한 황혜란(2005)은 국가혁신체제와 산업혁신체제
를 연계하여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혁신체제를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의 입장에 
서서 산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혁신체제 접근과 접합
에 의해서 산업혁신체제론으로 발전해 가는 실정을 언
급[9]하며  Malerba(2002)의 연구[4]를 차용하여 산업
의 다양성을 생산과 수요, 기술의 레짐과 혁신활동, 경
쟁 주요 원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산업혁신체제와 국가
혁신체제의 연계는 흥미로운 경험적인 사실이라 언급
하며 이 융합된 개념을 통합형과 모듈형의 형태로 나누
어 통합형의 경우 기능적 요소 및 부품 간의 복잡한 매

핑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혁신, 모듈형은 기능요소와 부
품 간의 일대일 매핑을 통한 혁신이라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모듈형 혁신체제
를 고수했으며, 이것이 부정합 현상을 일으켜 정부의 
지속적인 혁신체제 고수로 인해 혁신체제가 고도화되
지 않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양창훈(2006)은 지식집약적인 조직에 있
어 혁신수용과 관련하여 산업혁신체제론의 기술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최근 산업혁신체제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며 국가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서 잠재적인 경쟁우위 분야의 발굴, 
다분야간의 융합을 통해 산업부문별 기술혁신이 수행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강조했다[10]. 그는 지식집약적
조직의 산업혁신체제적 특징은 경로 의존성과 혁신 네
트워크, 공진화(Coevolution)가 대표적이며 산업혁신
체제에 있어 기술융합과 수렴, 통합의 의미가 다른 점
에 주목하여 보다 산업혁신체제와 관련된 기술의 관점
은 융합(fusion)이라 주장했다. 동종 기술융합(Sectoral 
Technology Fusion)과 이종 기술융합(Lateral Technology 
Fusion)의 예시를 들며 논고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룰 원격의료는 이종 산업조직의 신기술간 
융합으로 분류된다. 그는 특정산업조직에 국한된 기술 
혹은 제품의 개발보다 기존 기술 및 신기술을 융합한 
응용적인 기술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
조함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국
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보아, 
기술융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존 기술을 토대로 
신기술을 융합한 기술융합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혁신으로 본 것이
라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혁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으로 특정한 산업 속 나타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방식들과 기술혁신에 있어 그 원천적인 동인, 기술혁신
과 관련된 주체들의 특성을 기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또한 산업혁신체제의 구성요소를 제도, 네트워크, 시
장 수요, 기술로 주목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과 산업혁
신체제를 움직이는 주체적 요소로서 정부와 공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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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연구, 시장을 관점으로 하여 시장 적응 유형
의 산업혁신체제와 시장형성 유형의 산업혁신체제로 
구분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혁신체제를 관점으로 삼고 특정 산업
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론적 틀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기회의 창’ 모델을 가미해 수요조건, 혁신주체, 네트워
크, 제도와 환경,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요인을 통하여 
중국의 원격의료산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 개괄

중국의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하였고 2017년 기준 
전년 비 13.5% 증가한 5조 위안의 수치를 기록했다. 주
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1인당 소비 지출 중에 의료서
비스 관련 지출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료시장 
확대 속에서 비롯되어진 중국의 스마트 의료시장 규모
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한 약 491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올해 2020년에는 
그 규모가 900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11]. 

이러한 시장 확대의 원인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의 스마트 의료가 ‘온라인 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중국 내 원격의
료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
业研究院)이 발표한 '원격진료 업계 시장전망 및 투자
전략계획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중
국의 원격의료시장은 2016년 61.5억 위안으로 전년 비 
50% 이상 성장하였으며, 향후 2023년에는 약 230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원격의료는 국내와 다르게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초로 광동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인
가에 따라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2014년에 설립한 ‘광
동성 온라인 병원’을 통해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환자가 
병원 의사에게 직접 온라인 지료와 처방을 받은 경우로, 
이는 의료기관 간(B2B)의 원격진료에서 의료기관과 환
자 간(B2C)의 원격의료로 전환된 것의 시초이다.

중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론자들도 물론 존재하
나, 위와 같은 정부의 원격의료에 관한 개방적 정책 동
향과 산업으로의 긍정적 파급 효과로 인해 다수가 긍정
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림 1. 2012-2017년의 중국 원격의료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3

그림 2. B2B 의료에서 B2C 원격의료로 변화한 중국[9]

이처럼 중국은 전체 의료시장의 범위도 꾸준히 양적
(量的)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의 합
법적 도입이라는 점에 질적인 차원에서도 변화하고 성
장 중에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
한 정부의 방안은 ‘인터넷 병원’의 설립 목적을 둔 인터
넷+ 혁신으로 이루었으며 이는 점차 성공적이게 안착
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부터 꾸준하게 보건의료정
책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의료시장에 있어서는 2018년 기준 전기 대비 
100%의 성장을 이룩하고 의료기관 간의 B2B 원격 의
료의 패러다임에서부터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B2C 원
격의료로 그 형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 내 의료시장을 비롯한 스마트 헬
스케어의 시장과 원격의료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며, 한국의 경우와는 대비될 정도
로 정부가 원격의료시장을 비롯한 스마트 의료 산업에 

3 출처: http://shendaifu.info/archives/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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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완화된 규제,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짐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되고 있는 
추세임이 보인다.

Ⅲ. 연구의 틀

1. SIS(Sectoral Innovation System) 모델

SIS 모델은 기술혁신과정 속 산업 간의 차이를 강조
한 개념으로서 Malerba & Orsenigo(1993)[12]의 연
구와 Breschi & Malerba(1997)[13]의 연구 등에 의
해 최초로 제시된 개념이었고 비교적 최근에 Malerba 
(2002)에 의해서 정교화되었다. 산업혁신체제 혹은 부
문혁신체제라 불린다.

SIS의 개념은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이 기술혁신이 산업 간 또는 부문 간에 따라서 다
르게 진행되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출발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서로 상이한 산업들은 기
술적인 기회와 전용성의 여건, 기술지식의 누적정도와 
관련 기술지식들의 특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기술적
인 체계(Technological regimes)로 인해서 기술혁신
의 과정이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개념이
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이오산업은 획기적 기술혁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대기업부터 소규모 기업에 이르
기까지 여러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산학 간 연
계가 활발하지만 화학 산업에서는 일부 대기업 중심의 
기술혁신만 이루어지며 사내 연구개발의 프로젝트들이 
곧 혁신의 원천이 된다는 점, 기계 산업은 획기적인 혁
신보다 점진적인 혁신이 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공급자-
사용자 간 연계성이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는 사실 등이다[14].

Malerba(2004)에 의하면 부문(Sector)이라는 개념
은 “공통되어진 지식기반을 가지고, 주어진 수요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그룹에 의해서 통합되는 활동의 집
합”이며 SIS는 “한 부문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그 부문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기업들
의 그룹 혹은 시스템”이라고 정의되고 있다[4]. 그는 
SIS의 구성요소를 지식, 기술, 활동주체, 네트워크, 기

관, 제도의 여섯 가지로 제시했는데, 각 요소들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지식은 기술에 필요한 깨
달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산업적으로 발전된 것
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은 특정 부문 
혹은 산업이던지 특정한 지식적 기반(Knowledge 
base)과 기술(Technologies)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
로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그 의미를 파악
해 볼 수 있다. 각 산업들이 상이한 기초적인 기술들에 
의해 토대를 두고 있고 이 기술들이 곧 부문의 성격과 
범위,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5]. 이에 따라 
자연스레 지식과 기술, 부문은 상호 연계와 보완성이 
존재하고 이들은 산업혁신시스템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문, 즉 각 산업은 지식기반의 측면이 다르며 이 때
문에 지식은 혁신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상세한 근거로 첫째, 지식은 두 
가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의 도메인, 다시 말해 특
정한 과학의 기술 영역과 부문의 제품으로의 응용과 활
용의 영역 면에서 다르다. 둘째, 지식은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의 차원에서 개별 기업들이 외부의 지식
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정도가 다르며, 누적성
(cumulativeness)의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기존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에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한편, 특정한 산업은 기관이나 개별 경제활동의 주체
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개별적 경제활동주체는 
소비자나 기업가, 과학자 등을 일컫는다. 기관은 사용자
나 제품 공급자, 원료 혹은 부품공급자로 대변되는 기
업을 일컬으며 대학이나 금융기관, 정부로 대변되는 비
기업법인, 또한 기관들의 집합체인 산업협회 등을 말하
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나 개별 경제활동의 주체들은 
개별적으로 특정한 학습과정과 신념, 능력, 조직구조, 
목표 및 행동을 갖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과 교환, 경
쟁과 협력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
계 및 네트워크의 유형들과 조직구조는 SIS마다 다르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문에 따라 지식기반의 특성이 
다르고 학습과정과 기초기술의 종류, 수요의 특성, 주요
한 연결고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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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연구개발과 상업화로 연결되는 지식의 창출 및 교
환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 간의 체계적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호작용
은 비단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외적 관계도 포함한
다고 할 수 있는데 지식시장이나 특허시장, 기업 간의 
협력이나 공식적 네트워크 등이 그 사례이다.

마지막 요소로 기관 혹은 제도는 활동주체들의 인식
이나 행동, 상호작용 등을 형성하게 하는 규범이나 관
례, 공통적인 습관이나 표준, 법 등을 일컫는 말이다. 대
부분의 기관과 제도들은 국가로 대표될 수 있으나 일부
의 기관 혹은 제도들은 특정한 부문 속에서 특수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문에서의 
노동시장이나 금융기관, 제약 산업의 특수한 규제나 소
프트웨어에서의 표준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제도나 기관과 부문혁신시스템의 관계
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째는 국가적인 제도4들은 부문에 따라서 기숙혁신에 있
어 각기 다른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16]. 둘째로 동
일한 제도나 기관도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 및 특
성을 갖고 이로 인해서 혁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특허제도 속의 각기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선출
원주의(first-to-file)의 차이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각국에서의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로 국가적인 제도 혹은 기
관은 이와 가장 순응이 용이한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밖
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첨단산업분야와 
프랑스의 공공적 수요와 관련된 부문이 이런 예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한 나라에서의 부문 간의 특화 
유형은 이처럼 제도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 순환도 도출

이상의 논의에 의거하여 중국의 원격진료에 대한 산
업 경쟁력 평가 분석의 모델로 산업혁신체제적 모델에 
기반을 둔 본 연구의 분석 순환도를 다음과 같이 도출
한다. 산업혁신체제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여섯 가

4 특허제도, 지적재산권법, 공정거래법 등.

지의 구성요소인 수요 조건, 혁신 주체, 네트워크, 제도
와 환경, 기술기반, 지식기반이라는 각 요소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기회의 창’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회의 창을 통해 지식이라는 요소의 
분류에서 각 세분화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은 분석 결과
에서 도출하기로 한다.

그림 3. 연구의 분석 순환도[17]

3. 기회의 창 이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원격진료 산업을 분석하기 위
해 산업혁신체제 관점의 분석을 위하여 여섯 가지 분석 
순환도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기회의 창 이론을 적용
하고자 한다. 

그림 4. 기회의 창 이론[18]

기회의 창 이론은 추격사이클 이론에 의거한  Lee & 
Malerba (2016)의 이론에서 나온 개념[17]으로 위 [그
림 4]와 같이 세 가지 곡선에 있어 A의 얼리 리더(early 
leader)들의 창(Stage 2)과 후기 진입자(late comer)
들의 창(Stage 3), 새로운 진입자(new comer)들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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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이 존재한다. 산업의 발전과정 속에서 기회의 
창은 국내 기술추격 이론의 저명한 이론가인 이근
(2014) 연구자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19].

첫 째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기회의 창의 생성이
다. 디지털화와 같은 패러다임 출현이 후발자들이 기존 
강자를 따라잡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기술비
약 가설(leapfrogging theory)이라고도 하는데[20], 
시장에 늦게 진입한 후발자들이 기존 패러다임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생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편
승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이 경우 기존 시장의 선점
자들은 기존 패러다임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매몰비용(sink cost)에 집착하거나 안주하는 현상
에 빠지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후발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한국이 빠르게 편승하여 
일본을 추월한 사례5가 있다. 선점자의 시각에서는 이
를 ‘승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하는데, 디지털 카메
라의 출현에 따른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조사의 몰락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 기회의 창은 불황기, 수요변화에 따른 현상
이  있다[21]. 이 중 불황기는 후발자들이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존 시장 속 강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과 금융 
자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므로 후발자
들은 지식의 습득이 비교적 용이하며, 기회가 증가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비용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 빠른 추종형의 후발자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공급 
사슬을 만들고 더 진보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다. 곧, 후발자의 전략은 적합한 진입 시기인 불황기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자원과 지식을 전폭적으로 활용
하여 이를 기회의 창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 의거한 중국의 원
격의료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수요 조건

5 디지털 TV와 CDMA 휴대폰의 사례가 있다.

중국의 원격의료산업은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보면 원격의료 시장에 선점적으로 진입한 
기업으로, 후발자들에 비해서 우월한 자원과 역량을 확
보할 수 있고 이런 자원들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22]. 이에 따라 기본적인 수요기반을 전반적
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추후 수확체증의 효과를 누리는 
등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특히, 제
약과 반도체, 의료영상장비 등과 같은 바이오 관련 산
업들은 선발자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후발자
들보다 다양한 점들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23].

중국의 원격의료시장에 있어서 수요는 자발적으로 
증가하기보다 수요의 견인효과가 컸다. 중국의 원격의
료 발전 배경이 도농 간의 진료의 질 차이였으며 이는 
‘필요수요’에 의한 견인으로 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의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즉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의
료 패러다임을 넘어 온라인 기반 의료 패러다임으로 빠
르게 뛰어든 것이라 보인다. 이처럼 외부 환경과 소비
자들의 선호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관련 기술도 발전하
는 중 선발기업들이 경로의존성에 집착하고 있을 때 중
국은 시의적절한 필요수요 현상으로 인해서 원격의료 
산업이 발전된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현 13·5 시기6 전략 중 ‘두 
개의 백년’의 하나로 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반적인 시아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 중
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전략의 
세부내용에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 
간 격차 해소’, ‘과학의 발전’을 핵심 안건으로 설정하여 
현재 존재하는 격차들 중 가장 심각한 의료계의 현실과 
관련된 개혁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과학 발전의 초점
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의 발전으로 선정
했다. 이는 적절한 수요 조건에 맞춘 정부의 전략책이
었다고 판단된다.

2. 혁신주체 측면
 
혁신주체의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혁신주체는 개

별적 경제활동주체와 기관의 경제활동주체로 나뉜다는 

6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규획기간.



산업혁신체제 관점에서의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 분석과 국내로의 함의점 연구 449

가정 하에 분석했다. 여기서 개별적 경제활동주체는 소
비자와 기업가, 과학자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이들은 앞서 언급한 수요견인 현상(Pull)을 
이끌었다는 점에 중국 원격의료시장의 발전의 바탕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수요 주체이며 동시에 혁
신 주체로서 소비자들은 점차 다양해지는 니즈의 변화
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견인 효과로 혁신의 
양상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의료시
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점적으로 감지하여 의료용 로
봇, 영상 식별 의학기술, 스마트 의약품들과 관련된 기
술을 연구·개발했다는 점에서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혁
신을 견인했다.

이 외에도 기관을 대표하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인
터넷+ 관련 정책을 비롯한 인터넷 병원의 설립 허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 등 각종 정책 추진은 혁신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
할을 시의 적절하게 수행했으며 산업혁신체제적 관점
에서 기술혁신이 연구개발과 상업화로 이어지는 ‘지식
의 창출과 교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경제활
동 주체 간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냈다. 그 방법
으로 정부는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
를 감행했으며 중국 내 소비자들을 고려한 원격의료 관
련 정책을 펼쳐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활동 참여자들을 
한 데 아우르는 상호작용의 기틀을 마련했다.

3. 네트워크 측면

중국 내 원격의료 산업에 기술혁신이 곧 연구개발 및 
상업화로 연결되는 ‘지식의 창출과 교환’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 간의 상호작용 기틀을 마련한 정부의 정
책이 곧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
료 서비스라는 하나의 큰 틀을 원격 의료와 스마트 의
료, 인터넷 병원들과 같이 다양한 기반 시설 및 기술들
을 연계하였으며 이로부터 의료 서비스 활동 간의 연계
와 및 상호보완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측면의 
중국 원격 의료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성공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그림 5]에 가시화하였다.

그림 5. 중국의 원격의료 네트워크[24]

4. 제도와 환경

제도 및 환경은 일반적으로 활동주체들의 인식과 행
동, 상호작용 등을 형성하게 하는 규범 혹은 관례, 습관
이나 표준, 법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제
도 및 법적 환경은 기술혁신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
정을 기존 B2B 기반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B2C 기반
으로 적극 수용하여 원격의료를 향한 보다 발전적이며 
개방적인 제도를 수립했고 인터넷 병원을 비롯하여 원
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적 행보로서 지난 2012년 원격의료의 
정보 시스템을 ‘의약위생 정보화 사업’의 핵심 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원격의료를 ‘편민·혜민 프로젝트’의 주
요한 내용으로서 포함시키고, 의료서비스 정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강화와 동양과 서양 의학의 전자병력을 
고루 응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나아가, 2018년에는 원격의료 서비스 능력의 
제고 및 정보화 수단의 활용을 통해 의료자원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연합체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원격
회진과 원격 심전도 진단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원격의료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롭게 혁신
했다.

5. 기술적 측면

앞선 이론적 검토에서 산업혁신체제론 속에서 기술
은 각 부문(산업)들이 상이한 기초적 기술에 의해서 토
대를 두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곧 부문(산업)의 성격과 
범위, 조직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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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정한 하나의 기술 군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인 기술
-제품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는 네트워크 구성 요인과 유사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
전에 힘입은 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사회의 변화로 인한 중점기술의 변화 패
러다임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성격과 범위, 
즉 패러다임에 편승하였다고 보인다. 곧, 기술은 디지털
화와 연관된 정보기술이며 제품은 원격의료 산업으로 
본다면 디지털화로 인해 원격의료 산업의 기술-제품의 
매트릭스가 형성된 것이고 이를 둘러싼 디지털과 원격
의료, 각종 경제 주체들의 상호 보완성이 더해져 중국 
내 원격의료와 관련된 기술 기반의 혁신이 나올 수 있
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6. 지식적 기반

Malerba(2004)에 의하면 지식을 포함한 산업을 구
성하는 여섯 가지 요인들은 “공통된 지식기반을 갖고, 
주어진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의 그룹에 의해 통합
되는 활동이자 그들의 집합[25]”이며 산업의 혁신은 이
런 프로세스를 이끄는데 있어 적극적인 기업이나 국가
의 시스템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원격의료에서의 ‘공통된 지식 기반’이라 함
은 앞선 기회의 창 이론을 검토한 바에서 살펴볼 수 있
듯 곧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각종 부가가치의 
창출 원인이자 자원은 ‘정보’이다. 이런 정보들은 디지털 
플랫폼들을 통해 전파되고, 생성되며, 공유되는데 기존 
지식이 말하고 쓴 것들의 기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지식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라는 방법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세상 
속, 새롭게 만들어지며, 변환되고, 공유되는 무언가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하나로 모여 빅데이터
로 탄생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AI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응용 기술의 지식으로 활용되게 된다.

위와 같은 지식기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한국
이 더욱 지식기반 사회의 기회의 창에 마주해있다고 보
인다.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며 여느 국가보다 눈부신 

정보기술의 향상을 이끌어 낸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원격의료는 지식기반 차원의 요인만

이 아닌 앞선 여섯 가지 측면들에 있어 모두 기술 추격
적 시각을 견지하고 선도적인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 다
르다. 이를 통해 모든 요소들의 근간인이라고 할 수 있
는 지식의 기반이 원격의료 발전에 있어 훌륭한 밑바탕
이 되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지식은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모든 부문들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겉돌게 된다면 활용
되지 못하고 떠돌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원격
진료 산업은 앞선 나머지 요인들이 원활하게 연결 및 
발전적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식의 기반을 통한 기회
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앞선 그림 3의 연구 분석 
순환도는 본 연구자의 이런 관점에서 도식화된 것이다.

7. 기회의 창 요인분석

앞선 기회의 창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에서 총 두 개
의 기회의 창의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 기회의 창은 패
러다임에 기인한 사회적 변화로 유발된 기회의 창이며 
두 번째 기회의 창은 불황기 내지는 수요의 변화로 인
해 후발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자원
적 이점의기회의 창이었다. 중국에서의 원격의료 산업
은 의료서비스를 둘러 싼 기술혁신과, 구체적으로 인공
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 혁신으로부터 기
인했다는 점으로 본다면 기회의 창 요인은 첫 번째 기
회의 창의 유형7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는 노키아의 몰락, 후지 필름의 몰락처럼 ‘승자의 함
정’ 효과로 인해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속에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산업계의 승자들은 새로운 패
러다임의 출현을 무시, 경시하고 기존 패러다임에 안주
하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기에 중국은 추격자 입장으로서 
이들을 따라가며, 오히려 역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고 보인다. 이 관점에서의 ‘기존의 승자’들은 여타의 산
업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인 국가들, 한국 또한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기술 추격
형’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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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을 통한 한국 원격의료 산업으로의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을 
진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수요 조건에 있어서는 중국 내 도시와 농촌 간 
의료서비스 공급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수요 견인효과
가 중국의 원격의료시장의 발전 속 수요조건에 있어 긍
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장으로 요구되는 수요를 13·5 계획 등의 전략적 계획
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 조건에
서의 전략적인 산업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인다.

둘째, 혁신주체로서의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은 개별적인 경제주체인 소비자들의 수요견인 효과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이루어 졌고, 기관을 대표
하는 정부의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업의 혁신을 지지한 것의 개별
적 측면과 이들 개별적 경제주체와 기관의 경제주체들
의 적절한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져 산업혁신에 기여했
다고 보인다.

셋째,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우선 혁신주체의 관점
에서의 소비자-정부-기업의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과 
의료 서비스라는 기술을 중점으로 한 기술적 차원-제품 
차원-서비스 차원의 융합으로 다자간의 플로우 네트워
크(flow network)를 이루어낼 수 있었음에 그 성공요
소가 있다.

넷째, 2012년 원격의료 정보 시스템을 의약위생 정
보화 산업의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한 데 이어 최근 
2018년 원격의료 서비스의 능력제고와 정보화 수단 이
용을 통한 의료자원의 공유를 촉진을 중점목표로 설정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바탕의 마련 또한 중
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다섯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한 사회의 디지털
화라는 패러다임을 캐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들
을 적절하게 융합해 ICT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 특히 
원격진료산업을 이끈 데 있어 기술 기반적 산업혁신의 
요인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선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기반적인 요소는 '지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패
러다임 변화 부응하기 위해 수요에 의한,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한, 제도에 의한, 기술에 의한 원활한 산
업혁신 기반을 형성하여 지식 기반의 혁신의 가치가 더
욱 배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원격의료산업으로의 시사점

현재 한국의 원격진료 시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에 대해 완화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
히 나오고 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나 특정한 제도의 
변화는 그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 기대와 우려 등을 낳
기 마련이나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쟁은 합의점을 도출
하기 어려운 수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
으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의료기관 간의 양극화, 환자 
간의 양극화 심화 현상,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해 제기되는 원격의료의 부정적 잠재 영향성이 대표적 
문제이다[26]. 

의료기관 간의 양극화 현상과 환자 간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원격의료 자체가 오히려 
이런 현상의 문제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다툼8으로 인해 정부는 오히려 대한의
사협회의 눈치만 보고, 본격적인 도입 및 수용에 대해
서는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시장 자
본주의 경제체제와 중국의 계획경제체제의 체제적 차
이로 인한 점도 영향 요소이나 산업혁신체제의 관점 중 
혁신주체의 요소로 볼 때, 기관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미비한 실정이라 판단할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정부 주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서
비스 제공 주체)들이 정부의 영향력보다 강해져 이런 
관습과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승자의 함정’에 빠져 있
는 듯하다. 중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정부의 적극적
인 주도 아래 늦지 않았으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원
격의료시장 속에서의 ‘기회의 창’을 적극 탐색하고, 이
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8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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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제
기되는 원격의료의 부정적인 잠재 영향성과 관련된 담
론이다. 앞서 말한 ‘승자의 함정’과 관련된 전형적인 ‘경
로의존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의료서비스 산업
에서 기존의 의료서비스에서 파생된 의료관광과 같은 
K-Beauty 등의 빛을 본 경험 등으로 누적된 이런 경로 
의존적 혁신 활동의 결과는 대개 성공의 덫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27]. 

이에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산업에 대해 그 부정적인 
잠재 영향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은 좋으나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를 평가하여 원격
진료를 맹목적인 비판적 시간을 견지하여 검토할 것이 
아닌, 산업을 둘러싼, 나아가 국가를 둘러싼 전후방적 
기대 효과의 분석,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분
석 등 실천적인 조사와 규명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대
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흐름에 부합
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수요 변화에 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정보화 혁명은 비대면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장을 확장시켰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수요의 방향
으로 맞춰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함과 동
시에 변화한 시대에 맞는 첨단 의료기술인 원격의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첨단의료를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집중
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료정보의 활
용 논의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여 통합적 의료정보시
스템 안에서 스마트 의료기기(스마트 워치, 원격진료 
등)와 오프라인 진료의 정보를 통합화하는 시스템이 구
축되어 보다 선진화된 디지털 의료기술 생태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교육산업, 제조산업, 건축산업은 각기 블렌
디드 러닝, 드론 및 RFI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에서 표준화된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발전시키고 있으나 현재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인력에 의해 과의존하는 현상을 보이
고 있다. 현 시점의 기회의 창을 포착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참단
의료의 집중육성을 통한 표준화된 의료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게 우선일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점차 사회의 다
양한 부분들이 비대면화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인간
의 삶 중에서 그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중
요한 서비스이기에, 시대적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해
야 할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우리나라에도 원격의료서
비스가 한시 빨리 정착하여, 관련된 연구개발이 진척되
어 국제적 표준을 세우고,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
들과 의료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
스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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